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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 

지황(Rehmannia glutinosa Libosch)은 다년생 초본으로 온난한 기후에서 생육이 양호한 식물로 현재 국내 지황의 주산단지

는 충남 금산, 전북 정읍, 경북 안동, 영주이다. 지황은 가공하지 않은 지황 뿌리를 생지황, 건조한 것을 건지황, 포제가공한 것

을 숙지황이라 하며 효능으로는 항산화, 항알러지, 항염,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. 현재 지황은 수입의존 10대작물로 지구 온

난화로 인한 재배적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직 배양묘와 일반 종근을 중부 내륙지대인 충북 음성과 고위

도 지역인 제천에 정식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 

시험재료는 토강 품종으로 조직 배양묘와 일반 종근을 충북 음성은 6월 10일 제천 지역은 6월 12일에 재식거리를 30cm(조간) 

× 10cm(주간)으로 정식하였으며 재배관리는 지황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.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상부 및 지하부 

생육, 수량구성요소, 뿌리 부패율 등을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.

 

[결과 및 고찰] 

지상부 생육은 일반 종근에 비하여 조직 배양묘가 초장 엽폭, 엽수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, 지역간에는 제천지역에 비하

여 음성지역이 생육이 더 좋았다. 조직배양묘는 화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 종근은 95% 이상 화경이 발생하여 6회 화경

제거를 하였다. 충피해율은 일반 종근에 비하여 조직배양묘가 더 높았으며 지역간에는 제천에 비하여 음성지역이 높았으나 

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. 지하부 생육 중 뿌리직경은 조직 배양묘가 두꺼웠으며 근장은 일반 종근이 더 길었다. 뿌리 부패율

은 일반 종근에 비하여 조직배양 묘가 적었으며 지역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 지하부 수량은 조직 배양묘가 일반 종근

에 비하여 1.5배 정도 수량이 많았다. 재배지역간에는 전반적으로 제천지역에 비하여 음성지역이 생육은 우수하고 수량은 많

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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